
CREDO MAGAZINE

190 FEBRUARY 2019 - MARCH 2019

 

얼마 전 방학을 맞이하여 서울에 

와서 오랜만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

있을 때였다.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

고 있는데 같은 칸에 타고 있는 의

문의 사람에게서 다음과 같이 적힌 

사진 파일을 전송 받았다.

“여러분 여기 집중해주
세요. 이 열차에는 임신한 

남자가 타고 있습니다.
임산부석을 보세요.”

아마도 어떤 남성분이 지하철에 

있는 임산부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

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분이 이런 사

진을 보낸 모양이었다. 갑자기 모르

는 사람에게서 사진파일을 전송 받

아 놀라기도 했지만 나도 이렇게 누

군가의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

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찝찝하

기도 했다.  

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

이 앉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. 그러

나 애초에 그 자리를 비워두어서 임

산부들이 눈치보지 않고 필요할 때 

앉게 하자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일

반 사람들은 다른 자리에 앉아야 한

다. 실제로 퇴근길 복잡한 지하철에

서도 임산부석만은 덩그러니 비어

있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. 이에 대

해서 어떤 사람들은 임산부가 오면 

비켜주면 되고, 임산부가 타지 않았

을 수도 있는데 굳이 비효율적으로 

그 자리만을 비워놓아야 하는가에 

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다.  

 모두가 배려하여 일부러 앉지 않

는 자리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

은 것을 잘한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

지만 정말 힘든 사람이 잠시 그 자리

에 앉았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이렇

게까지 단체적으로 눈총을 줄 필요

가 있는 일인지 며칠 동안 불편한 생

각이 들었다. 한편, 어떻게 보면 질

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

씩 피해를 입어 온 사람들이 이렇게

나마 서로 배려할 것을 표현하는 것

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. 그

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법으로 정

해진 영역이 아닌 곳에서 우리는 어

떤 기준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에 

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. 

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을 공부하

면서 내가 가장 처음 깨달은 것은 그

동안 기준이 모호한 삶을 살아왔다

는 것이었다. 법을 어기면서 살았다

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무엇이 옳

고 그른지 구분할 기준에 대해 고민

이 부족했었다. 물론 법으로 규정한 

것들과 혹은 교회나 가정에서 교육

받은 도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

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외의 상황

에 부딪힐 때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

이 옳은가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

있었다.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에

는 늘 내 감정이나 입장이 먼저 고려

되는 함정에 빠지기도 했었다. 사람

이 살아가는 방식을 모두 법으로 규

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마다 처한 

상황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가 

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기준

이 다르고, 또 그것을 지키면서 살

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요즘

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 어

긋나는 행동을 볼 때는 화가 나고, 

또는 내 기준대로 살기 위해 이기적

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

같다.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

을 해결해 줄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

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. 

 어떻게 하면 법이 아닌 영역에서

도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

민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에게 이야

기 했더니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

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책에 “선(善)

을 트렌드로 만들라”는 말이 있었

다고 얘기해주었다. 그동안의 고민

에 하나의 해결책이 되어주는 말이

었다. 어떤 방법이 될지는 아직 더 

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개인의 양심

을 회복하고, 그 양심에 따라 행동

할 수 있도록 돕는 일. 아니면 모두

가 공감할 만한 ‘선’, 그것을 어떻게 

세울 수 있을지 찾아가 보고 싶다. 

그래서 누구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

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

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에 따라 

질서 있는 삶이 되는 세상이 되었으

면 좋겠다. 

기준을 세우는 일
강정아 (인턴기자)


